
복음에서 삶으로 -2    하느님의 말씀 

지난 번에,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서약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프란치스칸에게 특별히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은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분 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1,1-2) 

우리는 한 처음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느님 

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 분이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하느님의 말씀인 

말씀의 말을 뜻합니다. 이제 복잡한 신학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서 삶으로를  이해하는 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 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 분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 (요한 1,3) 

하느님이 말하시자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드님을 통하여, 아드님을 위하여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납니다. 보나벤뚜라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넘치고, 전부이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시고, 삼위일체 안에서 

넘쳐나는 무한한 사랑안에서 창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 여러분과 나는 

입밖에 내어지고 하느님의 “작은”말들이 됩니다. 그 말들은 작지만, 성부께서 

우리를 생겨나게 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찬 말들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한 1,12-13)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요한 1,16) 

요한복음의 머릿글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 

으로는 하느님께로 부터 왔다는 현실을 받아 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복음이 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들은 “복음” 

입니다. 

우리는 서약때에, 처음에 말로 우리를 생겨나게 하신 성부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물로 돌려 드린다고 말했읍니다.  사제직을 통하여 우리는 성찬 

제물이 되고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성부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께서 육화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말씀의 말들인 복음을, 신앙을 증언하는 제 3 자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음에서 한 걸음 떨어지게 하여, 복음을 진정한 

삶의 책이 아닌 단지 하나의 예로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과 우리의 특별한 

말이 하나가 되어 생활의 복음이 되며, 이 좋은 소식은 되풀이되어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계속 불어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바로 사랑의 하느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꽃피고 수많은 복음들이 되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숨쉬고, 치유시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 창조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편안하게 느낄수 있는 자리,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변화되어 그들에게 계획된 복음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말 하나 하나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말이며 이 말들은 창조를 합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창조물, 생물이나 무생물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삼위 일체이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눈으로 볼때, 그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창조물 모두는 사랑받고, 보살펴지고, 존귀하게 

다루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느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성 담당으로 쓰는 마지막 “공식적”인 글을 통하여 그간의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 그리고 제가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도록, 여러분과 형제회에 기도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Fitz  


